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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신입생이 인식한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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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as perceived by College 

Fres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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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이 인식한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진로지도와
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신입생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
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변량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계열에 따른 연구 변인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 흥미유
지,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와 그릿은 정적 상관, 진로불안은 부적 상관이었고, 그릿과 진로불안은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
다. 셋째, 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는 그릿과 진로불안에 각각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에서 그릿의 부분 매개효과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 탐색과
진로 미결정 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상담과 진로지도 정책과 프로그램 고도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 of gri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as perceived by college freshmen, and to use it as basic data for
career guidance and education programs. A survey was conducted on 221 freshmen enrolled in 
universities in the metropolitan area. Career self-understanding, grit, and career anxiety scales were 
used to measure the study variable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variate analysis, and path analysis using the SPSS WIN and AMOS 26.0 programs. The main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fferences in variables according to
the major fields revealed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career self-understanding,
consistency of interest, 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and uncertainty about the future and
one's preferences. Secon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showed that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grit were positively correlated, career anxiety was negatively correlated, and grit
and career anxiety were negatively correlated. Last, the partial mediating effect of grit was confirm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elf-understanding and career anx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career counseling and the advancement of career guidance policies and 
programs for college fresh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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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학생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다양한 상황
적인 판단을 토대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화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 최근 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산업 생태
계의 급속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가
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년들이 느끼게 되는 
진로불안의 지속은 진로준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
에[1], 정부와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진로불안은 복합적인 개념으로 진로 의사결정 이전과 
그 과정에 잠재적 영향을 미친다. 진로불안은 불확실성
에 대한 불안, 진로 미결정 상태에 대한 불안, 그리고 나
의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불안, 자신에게 적
합하지 않은 직업을 선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을 
내포하고 있다[2]. 불안 수준이 높으면 진로결정 과정에
서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유발되고 진로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5]. 따라서 개인이 적극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 진로와 관련된 불안 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진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
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6], 그리고 결정된 진로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로와 관련된 자기 자신의 특성
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행되었던 진로불안과 관련된 연구들은 그 선
행 변인으로 자기(self)와 관련된 심리적 변인들에 초점
을 두었다. 예를 들어, 진로자기효능감, 진로결정효능감, 
진로탄력성, 진로스트레스, 진로정체성 등[5,7,8]의 영향
에 대한 연구들이 대표적이다. 이와 같이, 진로 영역에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수행되었지만, 상대
적으로 인지적 요인에 초점을 둔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
이다. 최근 한 연구[6]에서는 진로관련 연구들에서 원천
적인 인간발달 단계 요인으로서의 심리적 요인은 물론 
인지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자
기 자신에 대한 인지적 이해는 명확한 자기이해와 현재
의 상황판단은 진로를 다양하게 계획하고 새롭게 탐색하
는 데 요구되는 필수적인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자기이해에 초점
을 두고자 한다. 진로자기이해는 “한 개인이 자신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
된 자기 자신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에 대한 자기이해”로
[9], 자신의 인지적 능력과 흥미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
는 정도를 의미한다[10]. 따라서 진로자기이해 수준이 높

은 사람은 진로에 대한 자신의 목표를 잘 알고, 자신의 
직업 적성과 진로 분야에 대한 성찰을 통해 강점 및 한계
점까지도 잘 파악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진로
불안 수준이 낮고 진로 및 직업 선택 과정에 필요한 적절
한 정보를 탐색하여 진로 선택에 대한 확신과 진로 준비
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명확한 자기 이해가 부
족한 경우에는 진로 탐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구체
적으로 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11].

그런데 진로준비 과정은 대학 입학 이전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어지는 비교적 장기적인 목표설정과 실
천의 과정이다. 더구나 입시에 몰입해야 하는 경쟁적 환
경 속에서 대학생들의 정체성 확립의 시기가 대학 입학 
후까지 확장되면서, 대학 생활 초기 단계부터 전반적인 
생애 설계 로드맵을 토대로 삶의 비전을 갖고 진로와 관
련한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는 일이 중요 과업이 되었다. 
또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과업들을 
추진하고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는 개인의 열정과 관심, 그리고 인내와 끈기가 얼마나 언
제까지 유지되는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릿(Grit)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개인의 열정과 능력”
으로[12], 2007년 Duckworth와 동료들에 의해 처음 소
개된 개념이다. 특히 그릿은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는데[13],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 역경이나 
진전이 없는 정체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에 걸쳐 흥
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그릿은 두 개
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한 가지 목표나 관심을 유지하는 열정의 정도를 나
타내는 흥미(관심)유지, 다른 하나는 장애물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끈기와 인내를 의미하는 노력지속이다[12]. 

그릿은 진로준비 과정에서 겪는 방해 요소 및 스트레
스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격 차원으로[14], 단순
히 개인의 직업적 성공뿐 아니라 행복, 심리적인 건강 등
을 포괄적으로 예측하는 다양한 영향력을 가진 변인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관심 진로에 대한 깊은 이
해와 주변의 도움이 없이도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
인적 정서인 그릿은 진로자기이해와 함께 진로불안을 낮
추어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6]. 관련 선행연구에서도 그릿은 대학생의 진
로준비행동에[6,15],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에
[16]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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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행연구들은 그릿의 직접 효과뿐 아니라 진로와 
연관된 변인들 사이에서 매개효과도 검증하고 있다. 대
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17], 정
서지능,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18], 진
로결정 자율성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19], 그릿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최근 한 연구[20]에서도 대학생
의 전공 흥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고 그릿의 특성을 
반영하여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성찰과 진로준비행동의 관
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6]에서는 개인의 
적성과 인성, 가치관 등을 우선 파악하여 이해하고 장기
적 목표 성취를 위한 진로준비 과정에서 그릿의 중요함
을 강조하고 있다. 

진로와 관련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다고 하
더라도 수년간에 걸쳐 흥미를 잃지 않고 노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신념이나 성향이 없다면, 오히려 진로불안을 감
소시키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진로는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변화의 개념이고, 그릿은 후천적인 
환경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21]. 만일 진로
자기이해와 진로불안의 관계 사이에서 그릿의 유의한 매
개 역할이 확인된다면, 대학생의 그릿을 향상시킬 수 있
는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진로불안
을 낮추고 적극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관련 실증 연구들과 이론적 내용을 토
대로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 간 영향 관
계를 설정하고 Fig. 1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Career 
Self-unde
rstanding

Grit  

Career 
Anxiety

CI PE

UFCA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Fig. 1. Research Model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S. H. 대학

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41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되지 않거나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총 221명의 자
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연령은 19.67
세(SD=0.75), 연령 범위는 18세~21세이며, 성별 분포는 
여학생 116명(52.5%), 남학생 105(47.5%)이다. 연구참
여자는 모두 교양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기에, 전공
계열은 다양하였다. 인문·사회 71명(32.1%), 자연 과학 
64명(29.0%), 공학 56명(25.3%), 예술·체육학 30명
(13.6%)이다. 예비 연구에서 본 연구의 변인들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전공계열에 따른 차이는 나타났
다. 전공에 따라 진로준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은 연구결과에 제시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진로자기이해 
대학 신입생의 진로자기이해를 측정하기 위해, 최윤경

과 김성회[9]가 개발하고 타당화 한 진로 준비 행동 척도
의 하위요인 중 하나인 진로자기이해 척도를 사용하였
다. 본 척도는 한 개인의 일과 관련되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진로와 관련한 자기 자신의 심리적 특
성 및 환경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측정한다(예, 나는 진
로와 관련하여 나의 강점을 잘 알고 있다). 총 10문항, 5
점 Likert 척도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
도 Cronbach alpha는 0.84이다. 

2.2.2 그릿 
대학생의 그릿을 측정하기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개발한 Grit Scale(Grit-S)을 국내에서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13]. 이 척도는 흥미유지 4
개 문항(예, 나는 목표를 세우지만, 나중에 그것과는 다
른 일을 하곤 한다)와 노력지속 4개 문항(예, 어려움은 
나를 꺾지 못한다)의 총 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이며, 흥미 유지 4개 문항은 역코
딩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
도 Cronbach alpha는 0.80(0.74-0.81)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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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진로불안 
진로결정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해서 

진로결정의 어려움 관련 정서 및 성격 척도의 대학생용 
한국 축소판 도구[3]의 하위변인 중 진로불안에 해당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이며 선택/과정/결과 불
안,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으로 구성되어 있다(예, 나는 
이미 특정 직업을 고려하고 있지만 내 선호에 맞지 않을
까 봐 두렵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문항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는 0.91이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과 AMO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문항 신뢰도
는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였
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
계 분석을, 연구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
석을, 전공계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 검증은 최대
우도법을 사용하여 모수치를 추정하였고, 모형의 적합도
를 판단하기 위해서 x2 외에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지 않
은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적합도 지수도 고려하였다[22]. 일반
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것으로 판단
하며, RMSEA는 .08이하면 적절한 적합도(resonable 
fit), .05 이하는 좋은 적합도(close fit)로 간주된다. 

3. 연구 결과

3.1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의 
   차이

전공계열에 따른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에 차
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Scheffé 사후
검증을 통한 집단 간 비교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진로자기이해와 흥미유지, 노력지속의 
평균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높았고, 선택/과정/결과에 대
한 불안 및 미래와 선호도에 대한 불확실성은 공학계열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그릿의 하위요
인 중 노력지속을 제외하고 진로자기이해, 흥미유지, 선
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5, .01). 
Scheffé 사후 검증 결과, 진로자기이해는 인문·사회

계열과 자연과학 계열의 평균(M=3.45)과 공학계열의 평
균(M=3.72) 차이가 Scheffé 사후 검증에서 유의하게 나
타났다. 흥미유지의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평균(M=3.08)
과 공학계열의 평균(M=3.48) 차이가 Scheffé 사후 검증
에서 유의하였다. 선택/과정/결과 불안은 인문·사회계열
(M=3.23)의 평균과 공학계열(M=2.71)의 평균 차이가 
유의하였으며, 미래/선호도 불확실성도 인문·사회계열의 
평균(M=3.17)과 공학계열의 평균(M=2.65) 차이가 유의
한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s Major N M SD F P Scheffé

CS

1 71 3.45 .584

4.732** .003 1,2<3*
2 64 3.45 .589
3 56 3.76 .538
4 30 3.72 .567

Total 221 3.56 .586

CI

1 71 3.08 .652

4.030** .008 1<3*
2 64 3.19 .713
3 59 3.48 .615
4 30 3.27 .545

Total 221 3.24 .661

PE

1 71 3.17 .647

2.309 .077 -
2 64 3.11 .706
3 56 3.40 .630
4 30 3.16 .523

Total 221 3.21 .651

CA

1 71 3.23 .808

4.287** .006 1>3*
2 64 3.14 .891
3 56 2.71 .888
4 30 3.12 .828

Total 221 3.06 .875

UF

1 71 3.17 .834

3.587* .015 1>3*
2 64 3.09 .945
3 56 2.65 1.032
4 30 3.03 .883

Total 221 2.99 .943
*p<.05, **p<.01
CS(Career Self-understanding),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Major: 1=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Natural Science, 3=Engineering, 4=Art and Physical Education

Table 1. Analysis of Differences by Major Field

3.2 변인들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변인들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

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고 Table 2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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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CS CI PE CA UF

CS - - - - -

CI .438** - - - -

PE .344** .790** - - -

CA -.470** -.447** -.423** - -

UF -.526** -.422** -.410** .772** -

**p<.01 
CS(Career Self-understanding),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Table 2. Correlations among Variables

진로자기이해는 단일 변인이지만, 그릿과 진로불안은 
하위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하위요인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든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p<.001). 변인별로 살펴보면, 진로자기이해와 흥
미유지는 .438, 노력지속은 .344의 정적 상관이, 선택/
과정/결과 불안은 -.470,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은 
–.526의 부적 상관이 있었다. 흥미유지와 선택/과정/결
과 불안은 –.447, 미래/선호도 불확실성도 –.422의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노력지속과 선택/과정/결과 불안은 
–.423,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은 –.410의 부적 상관을 보
였다. 

3.3 연구모형 검증
진로자기이해가 그릿을 매개로 진로불안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연구모
형의 전반적인 적합도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모형 적합도 평가를 위해 고려되는 항
목들을 살펴본 결과, x2=6.620(df=3, p>.05), 
x2/df=2.207이고, CFI=.993, TLI=.978로 양호하였으
며, RMSEA=.074로 나타나 연구 모형은 수용 가능한 모
형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t 
Indices x2(df)  x2/df CFI TLI RMSEA (90%, C.I.)

6.620(3) 2.207 .993 .978 .074 (.000, .152)

Table 3. Model Fit Indices 

변인들 간 영향 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
시하고 Table 4에 제시하였다. 

Path B β SE C.R.

Grit ←
Career  

Self-understad
ing

.481 .451*** .069 7.016

Career 
Anxiety ←

Career 
Self-understan

ding
-.530 -.414*** .089 -5.970

Career 
Anxiety ← Grit -.412 -.341*** .090 -4.554

***p<.001

Table 4. Structural Coefficient Estimates of the 
Research Model

구체적으로 표준화된 회귀 계수를 살펴보면, 진로자기
이해는 그릿(β=.451, p<.001)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진로불안(β=–.414,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릿도 진로불안(β=–.341, 
p<.001)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
지며, 진로불안은 낮아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최종 모형은 Fig. 2에 제시하였다.

Career 
Self-unde
rstanding

Grit  

Career 
Anxiety

CI   PE

UFCA

.05

.20 .18

.31

.33
.45 -.34

-.41

.94 .84

.86 .90

.13

CI(Consistency of Interest), PE(Perseverance of Effort), 
CA(Career Anxiety of Choice/Process/Outcome), UF(Uncertainty 
about the Future & One’s Preference)

Fig. 2. Final Model

연구모형에 포함된 변수 간 경로의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트스트랩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고 결과를 Table 5에 제시하였다. 

그릿에 대한 진로자기이해의 직접효과는 정적 영향(β
=.451, p<.001)을 주었다. 진로불안에 대한 진로자기이해의 
직접효과는 β=-.414(p<.001), 간접효과는 β=-.154 (p<.001), 
총 효과는 β=-.568(p<.001)로 나타났다. 진로불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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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그릿의 직접효과는 부적 영향(β= -.341, p<.001)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Path Direct Indirect Total

Grit ← Career 
Self-understading .451*** - .451***

Career 
Anxiety ← Career 

Self-understanding -.414*** -.154*** -.568***

Career 
Anxiety ← Grit -.341*** - -.341***

***p<.001

Table 5. Direct, Indirect, and Total Effect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 신입생들의 진로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진로자기이해와 그릿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검증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계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진로자기이해와 흥미유지, 노력지속의 평균은 공학계열
에서 가장 높았고,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은 공학계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그릿의 하위요인 중 노력지속을 제외하고 진로자
기이해, 흥미유지, 선택/과정/결과 불안 및 미래/선호도 
불확실성에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예체능 계열 대학생들의 그릿이 인문계열보
다 높고, 진로장벽은 공학과 자연 계열이 인문사회 계열
보다 낮게 나타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다[15].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와 가중된 취업난으로 인해 인문계 취업
시장이 더 좁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인문·사회 계열 전공 
학생들이 다른 계열에 비해 진로불안을 높게 지각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자기이해, 그릿, 진로불안의 상관
관계 분석 결과, 진로자기이해와 그릿(흥미유지, 노력지
속)은 정적 상관이 있었고, 진로자기이해와 진로불안(선
택/과정/결과 불안, 미래/선호도 불확실성), 그릿(흥미유
지, 노력지속)과 진로불안(선택/과정/결과 불안, 미래/선
호도 불확실성)은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각각의 상
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진로자기이해와 
진로계획의 관계[8], 그릿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를 검증
한 선행연구[6]와 유사한 결과다. 진로자기이해는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심리적·환경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고

[9], 그릿은 인식과 태도를 넘어 실제 목표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가시화된 행동을 함축하고 있다
[15]. 따라서 자기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그릿도 높아지는 
정적 상관이, 반대로 진로불안은 낮아지는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그릿은 진로준비 과정에
서 겪는 부정적인 심리적 반응에 대처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하므로[15], 진로불안과 부적 상관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한 진로자기이해는 그릿과 진로불
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릿은 두 변인의 관계에
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는 청소년의 진로자기이해가 진로계획에 정적 영향을 준
다는 선행연구[8], 대학생의 성찰 능력이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6]와 유사한 결과
다. 이는 진로불안에 대한 인식에 자기이해 및 인지적 과
정의 중요성이 강조됨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끈
기와 열정을 의미하는 그릿이 진로불안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진
로불안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릿과 진로
관련 선행연구[15,17,1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본 연구결과는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지속적인 청년취
업난 속에서 대학생이 지각하는 진로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대학 입학부터 자기 자신의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와 관
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성찰은 관심 분야에 대한 꾸준
한 노력과 지속적인 열정을 통해 진로성숙도를 높일 수 
있다[6]. 특히, 교양수업을 많이 수강하는 신입생들의 경
우, 교양대학과 소속 교원을 중심으로 개별 학생들의 니
즈 파악과 반복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적극적인 진로개
발이 가능하도록 독려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신입생 
대상은 교양대학 중심의 진로교육을, 재학생 대상은 전
공 및 취업계열 중심의 진로지도가 병행 운영된다면, 성
숙한 자기이해와 그릿의 향상을 통해 적극적인 진로준비
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공계열에 따라 학생들이 지각하는 진로불
안의 정도가 다르므로 이를 위한 맞춤형 진로상담 및 교
육 프로그램도 조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대학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과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에 대한 진로지도의 조기 
개입을 위해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신입생
의 진로자기이해와 그릿, 진로불안의 특성들은 파악할 
수 있었지만, 상급 학년들의 진로 관련 특성들과 비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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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었다. 신입생부터 졸업을 앞둔 학생들에 이르기
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자
료제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학년의 재학생들을 포함한 연
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진로 결정의 
어려움과 관련된 정서인 진로불안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개인적 차원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물론 
진로불안이 진로 (미) 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추
후 연구에서 진로불안이 구체적인 진로관련 행동 변인에 
미치는 영향까지 포함하여 분석한다면, 단계별 진로개입
의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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